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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코퍼레션, 구조조정으로 흑자전환

극세사 섬유 제조기업 은성코퍼레션이 2005년 강도높은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른 2006년 1/4분기 흑자전환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은성코퍼레션은 4월25일 코스닥시장에서 오전에는 3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장중 3600원까지 올라 거래

됐으나 오후에는 지수 전반의 하락반전에 영향을 받아 3.7% 하락한 33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은성은 2006년 1/4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3.6% 상승한 93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영업이익은 4억7000

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2005년말 나노테마 급부상으로 12월 한 때 8000원대까지 치솟았던 은성코퍼레션은 2006년초 급전직하해 주

가가 절반 이상 떨어지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이용성 홍보팀장은 “연초 갑작스런 폭락장세 속에서 나노테마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어 주가가 반토

막나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내부적으로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은성의 매출구조는 청소용품인 극세사 클리너가 매출의 65%를 차지하고 목욕용품이 25%를 차지하는 구조

이다.

그러나 산업용이 아닌 가정용이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남아있어 추후 본격적 성장을 가늠

할 핵심 요소는 국내외 대형 반도체기업들에 클린룸 설비인 극세사 필터를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은성은 이를 위해 필터 제조기업들이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공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

이다.

충북 음성에 완공된 나노섬유 대량생산시설을 통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목표이며 현

재는 판매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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